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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간관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남 및 대전시 소재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367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대해 인간관계는 부적 방향으로, 직무만족은 부적 방
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이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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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relations and the turnover 
intent of employees in community centers for the disabled. This also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between the human relations and the turnover intent.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employees in community centers for the disabled in Chungnam and Daejeon 
areas. And the 376 data was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 1) the human 
relations and the job satisfaction had negative statistic association with the turnover intent of 
employees in community centers for the disabled. 2) the job satisfaction was found to partially mediate 
between the human relations and the turnover int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everal 
suggestions can be presented to decrease the turnover intent in terms of the improving of the human 
relations and the job satisfaction of employees in community centers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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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2006년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 맞추어 지
역사회재활로 그 중심이 전환되었다[1]. 이러한 장애인복
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궁극
적으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의미한다. 이러
한 변화에 따라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대
상으로 전문적인 상담ㆍ치료ㆍ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들에게 일상생활, 여가활동, 그리고 사회참여활동 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주간보호
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생활이동지원센터 등의 다양
한 유형의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2].

이 중에서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장애인과 그 가
족에게 다양한 재활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재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3]. 그동안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고 종합적인 장애
인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4].

1999년부터 실시된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는 서비스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복지관은 1999
년도에 처음으로 시설평가를 받았고 최근 2017년에 시
설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에도 시설평가가 진행 
중이다. 시설평가의 목적과 기능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5].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의 질 향상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사회복지인력의 상당수가 이직을 경험하고 있
으며 이직의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장
애인복지관은 매우 다양한 재활전문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
견,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 장애인의 권리의
식 강화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
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이직과 이직의도가 상대적
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7].

질 높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종사
자들의 이직과 이직의도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종사자들은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며, 우수한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신규로 채용된 
직원은 업무파악 등 조직적응에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게 
된다[8].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사자들의 이직과 이직의도를 잘 관
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될 수 있
다. 최근까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운영실
태, 조직문화, 직무 및 이용자 만족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
분이다[1, 재인용].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이직의도에 관
한 연구들이 일부 진행된 바가 있다. 이 연구들에서 제시
된 이직의도의 영향요인은 주로 임금 등의 직무환경, 근
무경력, 직무만족, 폭력경험, 소진, 직무스트레스, 이용자 
특성 등으로 상당히 제한적이다[9-11].

한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인간관계가 이직의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간은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
계를 맺으면서 성장·발달하며, 인간관계는 개인의 삶의 
질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12]. 특히 한국인
에게 인간관계는 정서의 근간을 이루며 삶의 절대적 비
중을 차지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13]. 마찬가지로 직
장 내에서의 인간관계가 이직의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인간관계와 이직의도
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이 중요한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나의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신의 업무에 만족할 가능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14].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인간관계로 인해 
직무만족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직의도가 증가할 가능성
이 높아지게 된다[15].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복지관 종
사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이러한 변수들 간의 역동적인 
관계에 대해서 다룬 연구들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
지관 종사자의 인간관계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분석한다. 
둘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인간관계와 이직의도의 관
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조사절차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
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과 대전 
지역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종사자는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사회복지사, 치료사, 특수교사, 영양사, 사
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에서 최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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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관장, 기능직(운전원, 관리원 등), 고용직(조리원, 미
화원 등) 등은 제외시켰다.

본 조사 이전에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일부 설문문항을 수
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를 허락한 복지관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2020년 7월 5
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장애
인복지관은 대전 5개소와 충남 9개소로 총 14개소이다. 
376부의 설문지를 회수한 이후에 분석하기 어려운 설문
지 9부를 제외하고 총 367부의 설문지 응답자료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2.2 조사도구
2.2.1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인간관계이다. 인간관계는 둘 이상
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이며, 직
장 내에서의 인간관계는 생산성의 핵심요소이자 직장생
활의 형태와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이다[14, 재인용]. 장
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인간관계는 시설장과의 관계와 동
료직원과의 관계로 구분하였다.

시설장과의 관계와 동료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손
승호[16]의 연구를 참조하여 각각 6문항을 제시하였다. 
응답항목은 각각 ‘➀전혀 그렇지 않다~➄매우 그렇다’로 
제시하였다. 시설장관계를 측정하는 6문항의 신뢰도 값
(α)은 .892이고 동료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6문항의 신뢰
도 값(α)은 .908이다.

자료 분석 시에 인관관계의 전체 문항과 관련하여 독
립변수 측정을 안정화시키고, 모델 적합도를 향상시키려
고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하여 하위요인인 시설
장 및 동료와의 관계의 총점을 관측요인으로 변환하여 
투입하였다.

2.2.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이직의

도이다. 이직의도는 조직구성원이 직장을 바꾸거나 자신
의 업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이다. 이직과 이직의도
가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직의도는 이직을 예측해 
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이직의
도와 이직의 높은 상관관계로 검증된 것이다[17].

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연이섬[18]과 박재경[19]
의 연구를 참조하여 총 5문항을 제시하였다. 연이섬의 연

구에서 제시된 4문항 중에서 3문항을 참고하였고 박재경
의 연구에서는 10문항 중 2문항을 선정한 이후에 문항들
을 수정하였다.

이직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응답범주는 ‘① 매우 그
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로 제시하였다. 이직의도 측정
도구의 신뢰도 값(α)은 .892로 나타났다.

2.2.3 매개변수 
본 연구에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이 인간

관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변수로 제시되
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직무만족은 그동안 주로 종속변
수로 제시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된 주요 개념이다. 직무
만족은 종사하고 있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감정상태이며, 
자신의 직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20, 21].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총 
6문항을 제시하였다. 직무만족 측정도구는 이성윤[22]과 
이병록[23]의 연구에서 제시한 7문항 중 6문항을 부분적
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직무만족 설문문항에 대한 응
답범주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⑤ 매우 그렇다’의 5점척
도로 제시하였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의 직무만족
을 측정하는 6문항의 신뢰도 값(α)은 .896이다.

2.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과 분석자료의 정규성(normality) 및 다중공선성
(multicolliearity)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그리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성1)은 확인
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구조방정식모델
(Structural Equation Model:SEM)을 통해서 확인된 
최종모형을 토대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인간관계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 이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부트스트랩(Bootstrap) 분석을 활용하
였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산출된 간접효과의 계수값에 대해 
95% 신뢰구간에서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24]. 
1) TLI와 CFI는 0부터 1의 연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말할 수 있으며(Tucker 
and Lewis, 1973; Bentler, 1990)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이다(Browne and 
Cudeck, 1993).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12호634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116명
(31.6%), 여성은 251명(68.4%)으로 여성이 훨씬 높은 비
율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161명(44.4%)으
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40대가 각각 104명(28.7%), 69
명(19.0%)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력은 종사자의 8%인 3명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 전
문대학 졸업자가 39명(10.7%), 4년제 대학교 졸업이 
260명(71.4%), 17.1%인 62명이 대학원을 졸업한 것으
로 나타났다. 고용상태는 315명(86.5%)의 대다수 응답
자가 정규직으로 확인되어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종
사자들의 고용상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평가된다.

Variable Category N (%)
Gender

(n=367)
Male 116 (31.6)

Female 251 (68.4)

Age group
(n=363)

20∼29 104 (28.7)
30∼39 161 (44.4)
40∼49 69 (19.0)

more than 50 29 (7.9)

Educational
Level

(n=364)

less than high school 3 (0.8)
junior college 39 (10.7)

university 260 (71.4)
graduate school 62 (17.1)

Employment 
(n=364)

permanent position 315 (86.5)
temporary position 49 (13.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모형은 인간관계, 이직의도, 직무만족 총 3

개의 잠재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변수의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이다. 구조방정식분석 모형에 투입시킬 주
요 변수의 평균, 왜도 및 첨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Table 2와 같다.

Kline(2010)이 정규분포상의 기준으로｜왜도｜＜3과 
｜첨도｜＜8로 제시하고 있는데[25], 각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 모두 정규분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구조
방정식모형을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모든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p<.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간관
계와 이직의도 r=-.278,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r=-.382로 
부(-)적인 관계이며, 인간관계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 
r=.427로 정(+)적인 관계로 확인되었다. 보통 상관계수
가 0.8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
는데,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는 없었다.

Variable HR TI JS Cronbach’s α
Human Relations 1 .896
Turnover Intent -.278** 1 .892
Job Satisfaction .427** -.382** 1 .896

*p＜.05, **p＜.01, ***p＜.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of Main variables 

3.3 모형검증
3.3.1 측정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모형의 검증

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216.664(p<.001), TLI=.926, 
CFI=.941, RMSEA=.083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모든 변
수에서 .4이상으로 나타났으며, C.R. 값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
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즉 타당하게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Mean Skewness Kurtosis

Human
Relations

HR1 3.53 -.063 .271
HR2 3.93 .573 .770

Turnover TI1 3.40 -.543 -.559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in Variables 

Intent
TI2 2.93 -.042 -.939
TI3 2.84 .160 -.549
TI4 2.65 .182 -.593
TI5 2.37 .446 -.131

Job
Satisfac
-tion

JS1 3.80 -.333 .306
JS2 3.88 -.200 .032
JS3 3.90 -.255 .234
JS4 3.75 -.224 -.159
JS5 3.56 -.257 -.151
JS6 3.27 -.310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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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Estimate S.E. C.R.B β
Human

Relations
→ HR1 1.000 .707
→ HR2 .665 .430 .129 5.157 ***

Turnover
Intent

→ TI1 1.000 .678
→ TI2 1.047 .718 .084 12.426 ***

→ TI3 1.127 .818 .081 13.921 ***

→ TI4 1.189 .888 .080 14.845 ***

→ TI5 1.067 .840 .075 14.231 ***

Job
Satisfac
-tion

→ JS1 1.000 .784 ***

→ JS2 1.071 .832 .062 17.308 ***

→ JS3 1.065 .845 .060 17.644 ***

→ JS4 1.197 .839 .068 17.493 ***

→ JS5 1.204 .734 .081 14.836 ***

→ JS6 1.095 .640 .087 12.617 ***

χ2=216.664(df=62, p=.000), CFI=.941, TLI=.926, RMSEA=.083
*p＜.05, **p＜.01, ***p＜.001

Table 4.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analysis  

3.3.2 구조모형 분석 결과
다음 Fig. 1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인간관계와 이

직의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설정된 모형을 도식화한 것이며, 변수들 간의 인과관
계를 나타낸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Table 5에서 제시
되고 있다. 

Fig. 1. Mediating model of main variables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인간관계는 직무만족에 정(+)적인 방향으로 유
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β=.593, p<.001). 
이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시설장과 동료들 간의 인간
관계가 좋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189, p<.05). 즉, 장애
인복지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관계는 이직의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370, p<.01). 이는 장애
인복지관 종사자의 시설장과 동료들 간의 인간관계가 좋
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만족의 경로(β=.593)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관측변수들의 
설명력을 비교해보면, 시설장과의 관계의 직무만족에 대
한 설명력(β=.707)이 동료관계의 설명력(β=.430)에 비
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3.3.3 매개효과 검증
이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설정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mediating effect)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Bootstrap)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6 참조. 분석결
과 산출된 효과계수가 95% 신뢰구간의 상한과 하한 값
의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6].

분석결과,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시설장과 동료들 간
의 인간관계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
효과 계수를 부트스트랩 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인간관계→직무만족→이직의도 경로를 통해 
미치는 효과 계수가 -.179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
했으며, 95% 신뢰구간의 상·하한 값이 -.459에서부터 
-.099에 걸쳐있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
구모형 경로의 총효과는 -.482, 직접효과 -.370 그리고 

Path Estimate S.E. C.R.B β
Human Relations → Job Satisfaction .636 .593 .131 4.875 ***
Job Satisfaction → Turnover Intent -.281 -.189 .139 -2.024 *
Human Relations → Turnover Intent -.589 -.370 .209 -2.814 **

χ2=216.664(df=62, p=.000), CFI=.941, TLI=.926, RMSEA=.083           *p<.05, **p<.01, ***p<.001

Table 5. Analy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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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효과가 -.112로 유의확률 p=0.044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직무만족
이 인간관계와 이직의도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
는 것을 의미한다.

Path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95%CI
Lower Upper

Human Relations 
→ Job Satisfaction 
→Turnover Intent

-.179*** .103 -.459 -.011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482* -.370* -.112*

*p<.05, **p<.01, ***p<.001 BC=Bias-Corrected.

Table 6.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인간관계가 이직의

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인간관계를 독립
변수로, 종사자의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직무만
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는 연구모형을 통계적으로 검증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해보면 첫째, 종사자의 인
간관계는 직무만족에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β=.593, p<.001). 즉,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의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
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관계와 직무만족의 정적 상
관관계는 요양보호사의 인간관계가 직무만족도를 증진시
키는 변인임을 밝힌 배석연과 이병록[14, 재인용] 및 김
대경[2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종사자의 직무만
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긍정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종사자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β=-.189, p<.05). 
이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이
직의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김윤정 외[28]와 김경진 외[29]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다. 인간관계 또한 이직의도에 부(-)적인 방향으로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370, p<.01). 이러
한 결과는 인간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쳐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이직의
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매개변수로 설정한 직무만족의 매
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종사자의 인간관계와 이직의도 사
이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179, p<.05). 이러한 결과는 인간관계가 이직의도
에 직접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직무만족처럼 간접경로를 
통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사전 관리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영향력의 크기가 가장 큰 
경로인 인간관계와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 대
한 두 개의 관측변수의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직무만족
에 대한 시설장과의 관계의 설명력(β=.707)이 동료들과
의 관계의 설명력(β=.430)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권한이 
가장 큰 시설장과의 긍정적 관계는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중요한 조건임을 시사한다. 이러
한 분석결과는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을 조사연구를 수행한 이문휘[30]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빈번한 교체는 복지관을 이용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서비스 제공자의 잦은 변동을 의미
하기 때문에 극심한 불안을 쌓이게 할 뿐만 아니라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도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
다. 또한 복지관 차원에서도 우수한 인재확보의 어려움과 
신규 채용된 직원의 업무파악 등 조직적응에 에너지를 
소진하게 된다. 따라서 종사자들의 이직과 이직의도를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이직을 예
방하거나 사전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천적·정책적 측면
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사자의 시설장과 동료들 간에 긍정적인 인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복지관 차원에서 종사자
들을 위해 정기적인 친목도모의 장[31]을 만들어 줌으로
써 구성원 상호간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동료들 간의 심리적 갈등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
그램과 불평불만 또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시
스템을 갖춘다면 종사자의 이직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간관계 중에
서 상사와의 인간관계가 직무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소통하
는 문화를 조성하여 종사자들과 상사 간의 수직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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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평적 관계로 변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커뮤니케
이션으로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32].

둘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입은 이직의도를 낮추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서보준의 연구[33]에서도 검증된 사
실이다. 이를 위해 직장 내 동료들과의 주기적이고 체계
적인 집단 슈퍼비전이나 전문교육, 지지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모임 운영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34]. 그리고 열
악한 임금체계의 개선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
무만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35].

본 연구는 사회적 관심에 비해 다소 연구가 미진했던 
장애인복지 분야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직의도 
및 관련 변수들의 역동적 관계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
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인간관계가 직무만족을 매개하
여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변수 간의 관계는 다소 학문
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는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장애인복지 분야의 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이직의도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좀 더 학문적인 차원에서 깊이 있게 규명하는 후속연구
들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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